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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destructions of outdoor signboards have frequently been caused by strong wind, resulting in damage on the property and 

human livelihood. One of the major causes of the problems is inadequate implementation of structural design code to the outdoor 

signboards which are vulnerable to wind. This leads to this paper to present the design guideline of wind-resistant outdoor 

signboards. In order to estimate the design wind speed, basic wind speeds over Korea suggested by KBC(2015)(revision) are 

corrected with land surface roughness and topography of the terrain and installation height of the signboard. This paper also 

suggested the procedure of wind load estimation for different types of outdoor signboards; wall attached type, wall ribbed type and 

ground erected type. Since the process involves complex calculation to some extent, this paper presents summarized version of wind 

load estimation from non-professional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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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하여 경관 훼손의 문제는 

물론 강풍으로 인한 파손이나 추락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 

하는 실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을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시설물로 ‘공공시설물’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옥외광고물은 개인의 주의뿐만 아니라 

제도 및 규정을 통해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현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먼저 국내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은 명칭과 

적용범위 등이 법규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관련 업무체계에 혼선을 야기한다. 옥외광고센터 

(2013)에서는 옥외광고물 안전 표준 매뉴얼이 발행되었지만, 

사후관리 또는 안전점검이 주요 내용이며 옥외광고물의 설계 

단계로부터 시작되는 구조 안전성에 관한 안전관리는 고려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업정보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산업은 중소규모의 업체가 전체 업계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조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규정과 

절차의 준수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매뉴얼 내의 

가이드라인 부재 및 모호성으로 인해 불법 광고물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태풍 및 강풍으로 인하여 옥외 

광고물의 추락이나 파손으로 인해 물적·인적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2012년 태풍 볼라벤이 내습한 인천지역의 일최대풍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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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m/s 내외로 관측되어 건축구조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풍하중의 비해 약 75%에 낮은 풍하중이 작용하였음에도 

옥외광고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건축 

구조기준에서 제시하는 풍하중에 비해 현저히 낮은 풍하중이 

작용하였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현재의 옥외광고물 

설계 시 구조적 안전성 측면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공학적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건축구조기준 

등을 이해하고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처럼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주체가 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의 부족과 같은 이유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Kim 등(2008)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과 시설물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였지만 옥외광고물의 경우 

무분별한 불법광고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옥외광고물은 구조물의 골조하중이 작용하는 주부재와는 

달리 외벽에 설치되는 외장재와 같은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이지만 내용 디자인 관점의 설계만 

고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내풍설계를 위한 표준안이 요구된다.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2013)에서는 옥외광고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설치 기준 및 가이드 

라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실험적, 해석적 방법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구조적 설계절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 

(구 소방방재청)(2015)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취약요소를 분석 

하고 각 요소별 저항성능을 제시하여 옥외광고물 설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경우 옥외 

광고물의 제작과 시공과정에 대한 연구이며, 옥외광고물의 

설계의 기본이 되는 풍하중 산정 기준에 대해 연구한 바는 

부족한 실정이다.

건축구조기준(이하 KBC)(2015)(안)에서는 옥외광고물 

설계를 위한 풍하중 산정에 대해 부착간판과 밀폐형 독립간판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풍하중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지식과 공학적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옥외광고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규모라는 업계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절차를 

적용하여 옥외광고물의 내풍설계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옥외광고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내풍설계를 위한 표준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표준안은 풍속에 영향을 주는 옥외광고물 

설치위치의 주변 풍환경이나 높이, 설치위치 등 풍속과 관련한 

요소를 반영하되, 비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표준안 적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요약적,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2. 옥외광고물 표준 하중 산정 개요

2.1 옥외광고물 및 관련 업계 현황분석

옥외광고업체는 크게 가업형과 기업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기업형은 은행, 대형 유통업체, 주유소 등 전국 규모의 업체, 

가업형은 자기 업소에서 반경 1km 이내의 소규모 상점의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로 분류된다. 국내에는 가업형이 약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업형의 경우 같은 가업형와의 경쟁에도 

대응해야 하고, 기업형과의 경쟁에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기위해서 제작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합리적인 설계과정이나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불법광고물의 정비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2009년에 

실시한 옥외광고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약 

1,200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다. 이러한 실정은 실제 

피해상황으로 나타나는데, 국민안전처의 일일재난종합상황 

보고 자료(2000-2014)에 따르면 15년간 옥외광고물 관련 

재해는 총 67건으로 강풍에 의한 옥외광고물 파손 피해는 

이중 48건으로 72%를 차지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국내의 옥외광고물 

제조와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 과정을 이수할 만한 

기관이나 매뉴얼이 전무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국내의 옥외광고물 업계는 대부분 가업형 업체이며, 옥외 

광고물에서의 디자인이라 함은 구조설계의 개념이 아닌 외적 

디자인의 관점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학적 구조적 

전문지식을 갖춘 업계 종사자는 거의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구조적 안전관련 교육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표준안은 옥외광고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옥외광고물을 설계함에 있어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량적이고 요약적으로 표준안을 제시한다.

2.2 옥외광고물 내풍 설계 표준하중 산정 절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공연 간판, 옥상 간판, 

지주이용 간판 등 총 17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17종은 

구조적 관점, 형식적 관점, 용도적 관점 등이 혼합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추진하는 안전관리 측면의 표준안에 적용하는 

분류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적용범위를 가로형 및 세로형, 지주형, 돌출형 간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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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ind load calculation procedure

하며, 가로형 및 세로형 옥외광고물은 건물의 벽면에 가로 

또는 세로로 길게 붙이는 간판을 의미하며 건축구조기준의 

부착간판을 의미하며, 지주형 옥외광고물은 지주에 붙이거나 

기둥에 설치하는 간판, 돌출형은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간판을 의미하며, 건축구조기준의 밀폐형 독립간판에 

포함된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에서는 옥외 

광고물의 유형별로 허가대상 광고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포함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구조설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의 표준 

안은 구조설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광고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옥외광고물의 구조적 설계 시 가장 먼저 풍하중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설계풍속의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설계 

풍속은 대상 구조물의 위치 높이, 지표조도, 지형을 고려하며, 

추가적으로 건축물 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중요도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풍하중 산정 

기준시 고려되는 인자 중 지형에 대한 영향과 지표조도에 따른 

고도분포계수, 기본풍속에 대해 KBC(2015)(안) 활용하여, 

비전문가도 용이하게 풍하중 산정을 위한 설계풍속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기본풍속, 지표조도의 영향, 지형의 영향, 설치 

높이에 따른 영향의 평가방법에 대해 요약적 정량적 방법을 

수립한다. 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된 설계풍속을 통해 

설계속도압을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위면적당 풍하중을 산정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가로형 및 세로형 옥외광고물과 지주형 및 

돌출형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 및 세로형 옥외광고물은 대상 

구조물의 설치 높이와 설치위치, 건물의 위치와 최소폭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풍하중을 산정하며, 지주형 및 돌출형 

옥외광고물은 구조물의 변장비와 틈새비를 통해 단위 면적당 

풍하중을 산정한다(Fig. 1).

3. 내풍설계 풍속 산정

3.1 지역별 기본풍속

시공위치에 따라 주변의 지표상황과 지형형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의 작용하는 풍속도 상이하다. 따라서 옥외 

광고몰의 설치지역에 따라 풍속을 달리 적용해야 하며, 각 

지역에 맞는 지형의 효과와 지표의 영향을 반영하여 풍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KBC(2015)(안)에서는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설계풍속 

()에 대해 기본풍속()과 지형의 영향을 반영하는 계수 

(이하 지형계수, )와 지표면 거칠기의 영향을 반영한 계수 

(이하 풍속고도분포계수, )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중요도 계수()를 적용하여 식 (1)과 같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  (1)

여기서, 기본풍속은 평지, 개활지에서의 10m에서의 10분 

평균풍속을 의미한다. KBC(2015)(안)에서는 지역별 상이한 

기본풍속에 대해 관측풍속을 이용한, 통계분석을 통해 기본 

풍속을 산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데이터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별 기본풍속을 제시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전문가적 관점에서 

관측풍속을 이용하여 기본풍속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신의 풍속데이터가 반영된 KBC(2015)(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풍속을 사용하여 옥외광고물의 내풍설계에 

적용한다. 중요도계수의 경우 Table 1과 같이 5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별 계수를 적용한다.

Category Tall building Special 1 2 3

Importance 

factor( )
1.13 1.00 0.95 0.90

Table 1 Classification of importance factor

(KBC 2015(revision))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20층 이상 200m이상의 건축물에 

적용하며, ‘특’등급은 연면적 1,000m2 이상의 위험물 저장 

시설 및 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소방서 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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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category Surface condition

A Areas where large-scale high-rise buildings of more than 10 floors in the urban

B
Areas where building such as the height of the housing of about 3.5m is dense

Areas where building of the middle floors is scattered

C
Areas where building such as the height of the obstacle of about 1.5~10m is scattered

Areas where building of the low floors is scattered

D
Whether the obstacle is almost non-existent, regional average height of the obstacle is 1.5 or less

Coast, grassland, airfield

Table 4 Exposure category of the classification criteria(KBC 2015(revision))

Height above 

ground (m)

Exposure category

A B C D

 ≦  0.58 0.81 1.00 1.13

     0.22 0.45 0.71 0.97

Table 2 Velocity pressure exposure coefficient by 

surface roughness classification(KBC 2015(revision))

Exposure 

category
A B C D

 20m 15m 10m 5m

 500m 400 300 250m

 0.33 0.22 0.15 0.10

Table 3 Parameter of velocity pressure exposure 

coefficient by surface roughness classification

(KBC 2015(revision))

‘1’등급은 1,000m2 미만의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소방서등에 적용하며, ‘3’등급은 창고, 

농업시설물, ‘2’등급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없는 ‘특’, ‘1’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에 적용한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대체로 

고층 빌딩 또는 상업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 

되므로 ‘특’, ‘1’ 등급에 속한다. 따라서 50층 이상에 설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요도계수는 1.00을 사용한다.

3.2 지역별 지표거칠기를 반영한 설계풍속

식 (1)에서 은 지표조도구분을 반영한 풍속 고도분포 

계수이며, 지표조도구분이란 지표면의 거칠기 요소들에 따라 

정성적으로 단계를 분류한 구분이다, 도로교 설계기준(2010) 

에서는 지표조도구분을 I, II, III, IV로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조도구분이 I에서 IV로 증가함에 따라 지표조도가 

거친 상태임을 나타낸다. KBC(2015)(안)에서는 도로교 

설계기준과 마찬가지로 4단계로 분류하며, A, B, C, D로 

나타낸다. A는 도심지 중심부로 지표조도가 거친 상태를 

나타내며, D로 갈수록 조도요소가 적은 상태를 나타낸다. 

지표면에 조도요소가 다수 존재하면 표면의 마찰력이 작용 

하여, 지표근처의 풍속은 낮아지게 되며,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 풍속이 증가하고, 기압경도력, 전향력, 원심력이 규형을 

이루는 고도가 되면, 풍속이 일정해진다. 이때의 바람을 

경도풍이라 하고, 이때의 고도를 경도풍고도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표면조도구분이 D에 가까울수록 지표근처의 마찰력이 

작고, 경도풍에 쉽게 도달하게 되어 경도풍 고도가 낮다. 

건축구조기준에서는 이러한 지표면 조도구분별 고도에 따른 

풍속분포를 반영하기 위해 경험적으로 유도된 지수법칙을 

사용하고 있다(Table 2).

여기서, 는 경계층고도를 나타내며 경도풍고도(), 

고도분포지수()는 Table 3과 같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지표조도에 따른 풍속의 고도분포를 

반영하고 있지만 지표조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Table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량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정성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학적 판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비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지표조도를 평가하고, 풍속고도분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량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AS/NZS 1170-2에서는 지표면조도구분을 판단하는 기준 

으로 대상 지점 기준으로 최대 4km의 범위를 적용하며, 복합 

적인 조도구분이 존재할 경우 가장 불리한 조건의 지표조도 

구분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표조도구분 중 D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해안가 

기준 4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지표면조도구분 D의 

기준을 적용하여 풍속 고도분포를 반영한다.

지표조도를 구분하는 정량적인 수치로는 조도길이()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난류층을 지표면까지 확장한다고 가정하고, 

바람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풍속이 0이 되는 고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해안과 같이 

지표가 매끈한 지역의 경우 조도길이가 작고, 도심과 같이 

거친 지역은 조도길이가 크다(Simiu and Scalan, 1996). 

Table 5는 도로교설계기준(KHBD)(2010)에서 제공하는 

지표조도구분별 를 나타낸다.

Fig. 2는 도로교설계기준의 지표면조도구분 I, II, III, 

IV와 건축구조기준의 지표면조도구분 D, C, B, A의 풍속고도 

분포계수를 보여준다.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구조 

기준의 지표조도구분 A, B, C, D는 도로교설계기준의 

지표조도구분 IV, III, II, I과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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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category Roughness length()

IV 1.00

III 0.30

II 0.05

I 0.01

Table 5 Roughness length by surface roughness 

classification(KHBD 2010)

Fig. 2 Compared velocity pressure exposure coefficient 

of KBC 2015(revision) and KHBD 2010

따라서 도로교설계기준에서 고려하고 있는 와 건축구조 

기준에서의 는 유사한 지표상황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KBC 2015(안)의 지표조도구분 C에서의 는 

약 0.05임을 알 수 있고. 0.05의 지표상태는 Wieringa 

(1992; 1993)와 Simiu와 Scanlan(1996)에 의해 농경지 

지표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Table 6).

Surface 

condition

Wieringa(1993)

(m)

Simiu and Scalan(1996) 

(m)

Sea 0.002 -

Urban 0.4-1.5 0.20-3.00

Woody 0.35-1.6 0.10-1.00

Cropland 0.04-0.18 0.04-0.10

Grove 0.04-0.18 0.04-0.10

Table 6 Roughness length by experiment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지표면조도구분을 평가할 때 평가범위 

내 여러 조도구분이 존재할 경우 가장 불리한 조도구분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범위 내에 농경지가 포함 

될 경우 지표면 조도구분 C로 판단할 수 있으며, 소규모 

농경지가 존재할 경우를 고려하여, 평가범위를 KBC(2015) 

(안)에서 제시하는 지표조도구분 평가 최소범위인 500m로 

적용하였다. 농경지가 500m내에 포함 유무를 통해 조도구분 

C를 평가하였으며, 이때 이용한 데이터는 환경공간정보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대분류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였다. 토지피복 

지도는 지표면 상태에 따라 수역, 나지, 습지, 초지, 산림, 

농경지, 시가화지역에 따라 지표면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해상도는 30m로 이루어져 있다. Fig. 3은 토지피복을 

시가화지역, 농경지, 수변 및 기타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며, 

토지피복지도의 농경지에 해당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농경지를 

500m로 확장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시가화 

지역의 77%가 500m내에 농경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대부분 시가화지역임을 고려할 

때 안전측의 관점에서 지표조도구분 C로 평가할 수 있다.

Fig. 3 Urban areas and land cover maps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풍속 산정을 위한 지표조도 

구분을 Table 7과 같이 정의한다.

Criteria    

Area with distance from 

the coast less than 4km
0.97 0.10 5 250

Area with distance from 

the coast more than 4km
0.71 0.15 10 300

Table 7 Suggested land cover classification

3.3 지역별 지형의 영향을 반영한 설계풍속

바람은 언덕과 같은 경사지를 지날 경우 풍속이 할증되며, 

표준안에는 지형에 의한 풍속할증 영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구조기준에서는 지형에 의한 풍속 할증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지형계수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식 

(2)는 건축구조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형계수 산정식을 

나타낸다. 

   

′ 
(2)

여기서, 는 형상계수로 언덕의 형상에 의한 할증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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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opographical factor Fig. 5 Regional topographical factor

Region Basic wind speed(m/s) Kzt Region Basic wind speed(m/s) Kzt

Gapyeong 26 1.18 Gwangmyeong 26 1.08

Gangneung 34 1.16 Gwangyang 28 1.14

Gangjin 32 1.12 Goesan 24 1.16

Ganghwa 28 1.06 Gurye 24 1.16

Geoje 36 1.14 Gu-ri 26 1.08

Geochang 24 1.16 Gumi 24 1.10

Gyeongsan 28 1.12 Gunwi 26 1.14

Gyeongju 36 1.14 Gunpo 26 1.10

Gyeryong 26 1.14 Geumsan 24 1.14

Goryeong 26 1.14 Gijang 36 1.14

Goyang 26 1.08 Gimje 28 1.04

Gochang 28 1.08 Gimcheon 24 1.14

Goheung 34 1.12 Gimpo 26 1.04

Gokseong 24 1.14 Gimhae 34 1.12

Gongju 28 1.14 Naju 30 1.08

Gwacheon 26 1.12 Namnyangju 26 1.14

Table 8 Basic wind speed and regional topographical factor

반영하는 계수이며, 는 점점으로부터 대상지점까지의 수평거리, 

′은 또는 0.3 중 작은 값, 는 높이 에서의 난류강도, 

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평균경사 즉, 풍상측의 평균 

경사를 의미한다. 지형할증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으로 고도정보가 필요하며, 고도가 높고 풍상측의 경사가 

급할수록, 정점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할증효과가 커진다. 

또한 주변에 언덕 및 경사지가 존재할지라고 언덕 내 위치하지 

않거나, 정점과의 거리가 충분히 멀다면 지형에 의한 할증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시공하려는 지역의 경사 및 언덕의 형상을 평가하고 반영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고도모형 

(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활용하여, 전국의 

지형계수를 평가하고, 각 기본풍속으로 명시하고 있는 지역의 

지형계수를 제시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설계 시 지형의 효과를 

용이하게 반영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DEM은 

수치지도의 등고선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축한 것으로 격자 

단위 30m 해상도를 갖고 있다. Fig. 4는 DEM의 각 격자별 

고도정보를 이용하여, 8풍향에 대한 지형계수의 각 파라메터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각 격자별 지형계수를 산정하여 각 격자에 

해당하는 8풍향 지형계수 중 최댓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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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ed net area(m
2
)

Case of height over 20m

 max[min(0.1, 

0.4 ), 0.04, 1m]

B : Minimum Breadth
Projected net area(m

2
)

Case of height less 20m

Fig. 6 Peak external pressure coefficients() from 

KBC 2015(revision)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표준안은 일반 옥외광고 

업계의 비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고려할 때, 이상과 

같은 분석 절차는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를 위해 각 위치에 

해당하는 지형계수의 평균을 통해 설계풍속 산정을 위한 

지역별 평균 지형계수를 제시하였다. 이의 최댓값은 1.19로 

나타났으며, 실제 시가화지역의 최대지형계수는 1.26으로 

지역별 평균값의 최댓값을 초과하지만, 1.19를 초과하는 지역은 

전체 시가화지역의 약 1.7%만을 차지하며, 전체 시가화 

지역의 최대지형계수의 평균은 1.04으로, 지역별 평균값은 

안전측 관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각 

지역별 평균 지형계수를 나타낸다.

KBC(2015)(안)에서 기본풍속을 제시하고 있는 지역은 총 

161지역이며, 이중 예시로써 일부지역에 대해 기본풍속과 

지형계수를 종합하면 Table 8과 같다. 

4. 옥외광고물 유형별 풍하중 산정표준안

4.1 설계속도압 산정

2.1절을 통해 기본풍속(), 지표조도에 따른 풍속고도 

분포계수(), 지형계수(), 중요도계수()를 결정하게 

되며, 식 (1)을 통해 설계풍속()을 산정한다. 산정된 설계 

풍속을 이용하여 풍하중 산정을 위한 고도별 설계속도압을 

산정하여야 하며 식 (3)에 보는 바와 같다.

  




 (3)

산정된 설계속도압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옥외광고물의 

단위면적당 풍하중을 산정하고 하중계수와 옥외광고물의 

면적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유형별 풍하중을 산정한다.

4.2 가로형 및 세로형 옥외광고물 설계 표준안

건축구조기준 2015(안)에서는 세로형 및 가로형 간판 

(부착간판)에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외장재 설계용 풍하중 산정식은 정압과 부압이 작용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식 (4)에 보는 바와 같다.

     (4)

여기서, 는 높이방향압력분포계수이며 1.0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는 외장재설계내압계수로 0을 사용하며 

는 외장재설계용 피크외압계수이다. 이를 정리하면 식 

(5)와 같다. 

   (5)

유효수압면적은 옥외광고물의 압력을 주골조에 전달하는 

단위 2차 부재의 유효수압면적을 나타내며, 최대 정압 및 최대 

부압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옥외광고물의 

가로와 세로가 각각 1m이고 바람이 옥외광고물면의 수직으로 

작용한다고 할 때 유효수압면적은 1m2가 되고 이때의 20m 

이상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피크내압계수는 부압일 경우 

-3.75, 정압일 경우는 1.65를 사용하며, 두 경우 모두 

풍하중을 산정하여, 절댓값이 큰 값을 사용한다. 따라서 20m 

이상의 건축물에 옥외광고물이 7층 이상(층당 3.5m 기준)에 

설치될 경우 그림을 통해 피크내압계수를 결정한다. 20m미만 

옥외광고물은 Fig. 6에서 보는바와 같이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에 설치될 경우와 그 외의 부분에 설치될 경우의 값이 

다르다. 는 건축물 최소폭의 0.1배 또는 0.4H 중 작은 

값으로 최소폭의 0.04배 또는 1m보다 커야하며, H는 

지붕면의 평균높이를 의미한다. 또한 지붕의 평균 경사가 

≦10°이면 벽면의 값을 10% 줄일 수 있도록 제시 

하였다. 이하 풍하중 산정 방법은 20m 이하 옥외광고물도 

20m이상의 옥외광고물과 산정 방법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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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ed 

net area 

(m
2
)

Building height greater 

than 20m

Building height less 

than 20m 

Corner Else where Corner Else where

1 -3.75 -1.65 -2.80 -2.20 

2 -3.75 -1.65 -2.78 -2.19 

3 -3.75 -1.65 -2.75 -2.18 

4 -3.75 -1.65 -2.73 -2.16 

5 -3.75 -1.65 -2.70 -2.15 

6 -3.75 -1.65 -2.68 -2.14 

7 -3.75 -1.65 -2.65 -2.13 

8 -3.75 -1.65 -2.63 -2.11 

9 -3.75 -1.65 -2.60 -2.10 

10 -3.75 -1.65 -2.58 -2.09 

15 -3.56 -1.59 -2.46 -2.03 

20 -3.38 -1.54 -2.33 -1.97 

25 -3.19 -1.48 -2.21 -1.91 

30 -3.00 -1.43 -2.09 -1.85 

35 -2.81 -1.37 -1.97 -1.79 

40 -2.63 -1.31 -1.84 -1.72 

45 -2.44 -1.26 -1.72 -1.66 

50 -2.25 -1.20 -1.60 -1.60 

Table 9 Proposed peak external pressure coefficient 

on wall

  ∙


Area with distance from the 

coast less than 4km

  ∙ 


Area with distance from the 

coast more than 4km

Fig. 7 Gust effect factor by land cover classification

Gap ratio,

s/h

Side ratio, B/s

0.06 0.2 0.4 0.6 0.8 1 1.2 1.4 1.6 1.8 2

1 1.80 1.65 1.58 1.53 1.49 1.45 1.44 1.43 1.42 1.41 1.40 

0.9 1.85 1.70 1.63 1.58 1.54 1.55 1.54 1.53 1.52 1.51 1.50 

0.8 1.88 1.73 1.66 1.63 1.59 1.60 1.59 1.58 1.57 1.56 1.55 

0.7 1.90 1.75 1.68 1.68 1.64 1.65 1.64 1.63 1.62 1.61 1.60 

0.6 1.93 1.78 1.71 1.71 1.67 1.70 1.69 1.68 1.67 1.66 1.65 

0.5 1.95 1.80 1.73 1.73 1.69 1.75 1.74 1.73 1.72 1.71 1.70 

0.4 1.95 1.83 1.76 1.76 1.72 1.78 1.77 1.76 1.75 1.74 1.75 

0.3 1.95 1.85 1.78 1.78 1.74 1.80 1.79 1.78 1.77 1.76 1.80 

0.2 1.95 1.85 1.78 1.78 1.74 1.80 1.79 1.78 1.77 1.76 1.80 

≦0.16 1.95 1.85 1.78 1.78 1.74 1.80 1.79 1.78 1.77 1.76 1.80 

Table 10 Wind force coefficient for various side ratios and gap ratios

이때 피크내압계수가 0이기 때문에 피크외압계수의 절댓값이 

최대가 될 때 풍하중이 최대가 된다. 따라서 Fig. 6을 표로 

정리하게 되면 Table 9와 같다.

4.3 지주형 및 돌출형 옥외광고물 설계표준안

KBC(2015)(안)에서는 지주형 및 돌출형 옥외광고물의 

경우 밀폐형 독립간판의 풍하중 산정방법을 통해 풍하중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정식은 식 (6)과 같다.

   (6)

여기서, 는 가스트영향계수 는 풍력계수를 나타내며, 

가스트영향계수는 식 (7)을 통해 산정한다. 

   (7)

이때 는 풍속변동계수, 는 비공진계수를 나타낸다. 

풍력변동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난류강도와 대상 구조물의 

높이, 폭, 풍속고도분포지수를 반영해야 하며, 건축물의 비공진 

계수 산정시, 난류스케일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처럼 가스트 

영향계수 또한 비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산정하기에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단위면적당 풍하중의 최소 

단위로 가로 및 세로길이가 1m일 경우 고도에 따른 가스트 

영향계수는 Fig. 7과 같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면 

조도등급을 해안으로부터 4km를 기준으로 2단계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가스트영향계수는 Fig. 7과 같이 나타내었다.

KBC(2015)(안)에서는 옥외광고물의 변장비와 틈새비에 

따라 풍력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변장비는 간판의 수평 길이와 

수직 길이의 비를 나타내며, 틈새비는 간판의 수직 길이와 

간판의 설치높이의 비를 나타낸다. 또한 틈새비 또는 변장비가 

세시되어 있는 값 사이 값을 갖는 경우 선형보간을 통해 

사용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옥외광고 설계에 

보다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틈새비를 0.1 간격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값에 대해 선형보간을 통해 명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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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하면 

돌출간판의 경우 벽면과 간판의 최대폭은 1m 이내로 하고 

있으며, 지주형 간판의 경우 한 면의 면적이 3m2 이내여야 

한다. 또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 2m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인 및 차향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장비가 2를 초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변장비는 2까지 제시하였다(Table 10).

5. 풍하중의 분포를 통한 표준안 검증

서론에 언급한 듯이 옥외광고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의 구조검토 데이터를 확보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안의 풍하중과 KBC(2015)(안)에 의해 

산정되는 풍하중을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의 표준안을 검증 

하고자 한다.

대상 지역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태풍 

볼라벤에 의해 다수의 옥외광고물 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 

인천광역시 전역에 대한 분석으로서, KBC(2015)(안)에 의해 

지상 10m에 위치한 옥외광고물의 경우 각 위치의 지표조도와 

지형의 영향으로 단위 면적당 풍하중은 Fig. 8에 보인 확률 

밀도함수(PDF) 또는 누적밀도함수(CDF)의 분포를 나타 

낸다.

Fig. 8 PDF and CDF of wind load per unit area in Incheon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의한 단위면적당 풍하중은 

90.47kgf/m2로 인천광역시 전역의 풍하중의 누적분포의 약 

상위 82% 수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옥외광고물 설계를 위한 표준안이 적합함을 보여준다.

6. 결    론

최근 옥외광고물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공공 시설물의 성격을 갖는 옥외광고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내풍설계 표준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내풍설계 표준안은 구조와 관련한 비전문가들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표준안에는 풍속에 영향을 주는 설치위치 기준 주변 지표 

조도구분, 지형의 영향, 설치 높이, 건물에서의 설치위치, 지역별 

풍속을 반영하였다. 공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지표조도구분 및 

지형계수의 산정에 대해 요약적, 정량적으로 제시하였으며, 

KBC(2015)(안)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기본풍속과 더불어 각 

지역별 지형계수를 명시하였다. 또한 표와 그래프 및 산정식의 

형태로 제공되는 각 계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옥외광고물 내풍설계에 대해 전문적지식이 없이도 적용 

가능한 표준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안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형계수의 분포와 건축구조기준을 

통해 산정한 지형계수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비교하였으며, 본 

표준안을 통해 인천지역의 풍하중을 산정하고 인천 전역의 

풍하중 분포를 통해 본 표준안의 적합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수립된 표준안의 경우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준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차단 

하고 피해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풍하중 산정 시 지표조도구분은 공학적 판단이 요구됨에 

따라 본 표준안에서는 지표조도구분 C와 D의 2단계로 

구분하였으나, 추후 비전문가 관점에서도 조도구분에 따른 

풍속고도분포계수를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풍하중을 산정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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